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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정서성향과 조직시민행동
: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의 조절효과와 집단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rait Positive Affect and OCBI

: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Group Positive Affect and the 
Mediating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김문정*

Kim, Moon Joung*

요 약 조직구성원이 상사나 동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행동(OCBI)은 조직의 성공과 경쟁력 향상에 도

움이 되지만, 기업의 현실에서 OCBI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OCBI의 선행요인으로 긍정적 정서가 최근 많

이 연구되고 있으나, 긍정적 정서-OCBI 관계의 기저에 있는 매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성향이 OCBI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집단 정체감의 매개역할에 주목한다.

또한, 개인의 긍정적 정서성향과 상호작용하여 OCBI의 활성화 프로세스에 작용하는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다. 66개 작업집단에 속한 293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적 정서성향이 집단 정체감을 거쳐 OCBI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이 낮을 때만 유의하며,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이 개인의 긍정적 정서성향을 대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이

낮을 때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성향이 집단 정체감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OCBI를 높이지만, 긍정적 집

단분위기 인식이 높을 때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성향이 수행하는 역할이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의 역할과 중복되어

대체된다는 연구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긍정적 정서성향,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 집단 정체감, 개인 대상 조직시민행동

Abstract Drawing upon research in affect and social identity theory, this study examines when and how an 
individual’s trait positive affect (TPA) exert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son’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directed toward individuals (OCBI). A moderated mediation model was tested by using the data of 293 
employees nested in 66 work groups.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indirect effect of TPA on OCBI mediated by 
group  identification (GI) is significantly positive only when perceived group positive affect (PGPA) is low, 
highlighting the substituting role of PGPA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PA and GI. The significant conditional 
indirect effects at the low level of PGPA suggest that TPA functions as significant, affective resources for  
enhancing GI and consequently increasing OCBI of the focal member when PGPA is low. By contrast, TPA’s 
role in enhancing GI becomes redundant when PGPA is high. The current analysis reveals potential 
complementary functions of TPA and PGPA in explaining subsequent identity cognition and individual behavior.

Key words :  Trait Positive Affect, Perceived Group Positive Affect, Group Identification, OC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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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경계 협업역량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조직구성원간 도움행위는 기대만큼 잘 실천되지 않는다

[1]. 평가나 보상 등의 제도적 조정을 통해 조직차원에

서 개인 간 도움행위를 관리하거나 강제하려고 시도하

더라도 단기적인 효과만 보거나 오히려 구성원들의 자

발성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2]. 개인

대상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wards individuals, OCBI)은 조직차원에서는 혜택을

가져오지만, 이타적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에게는 이기

적인 구성원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자신이 손해를 볼 수

도 있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제도적

관리로 개인의 OCBI를 장려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사

회적 교환의 손익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상호호혜성

규범보다는 정서적 공감과 감정이입이 OCBI를 더 잘

예측해준다 [3].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의 선행요인으로 정서가 주목받으면서, 긍정적 정

서와 OCB의 정적관계가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지지되

었다 [4, 5]. 그러나 정서적 성향과 같은 개인의 성격요

인은 원격(distal) 요인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바로 이어

지기 보다는 행동을 야기하는 인지적 동기부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긍정적 정서가 어떤 경로를 거쳐 OCBI

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성향이 OCBI

로 이어지게 하는 인지적 동기부여 과정으로 구성원의

정체성 인식에 주목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

성향이 OCBI로 이어지게 하는 인지적 동기부여 프로

세스 상에 정서적 상황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긍정적 정서성향을 가진 구성원이라고 해서

언제나 일관성 있게 인지적으로 동기부여되거나 타인

에게 도움행동을 베푸는 것은 아니므로, 긍정적 정서를

지닌 개인이 OCBI를 적극 실천하게 만드는 상황요인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 및 관련 연구들

의 후속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6-8]. 보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는 집단의 긍정적 분위기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perceived group positive affect, PGPA)을

조절변수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제1저자의 다른 선행연

구들과 차별화된다. 선행연구들이 조절변수로 주목하

는 집단수준의 변수(긍정적 정서의 평균값, 표준편차,

리더의 정서관리 행동에 대한 구성원들 인식의 평균

값)나 동일 업무집단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과의 정서

적 차이(affective dissimilarity)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

나 구성원들의 공유된 인식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주관

적 인식 또한 그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구성원의

긍정적 정서성향이 OCBI로 발현되기 전에 거치게 되

는 개인의 인지적 동기부여 메커니즘으로 집단 정체감

을 살펴보고, 그 메커니즘의 상황의존성을 드러내는 상

황변수로서 업무집단의 긍정적 정서 분위기에 대한 개

인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긍정적 정서성향과 개인 대상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OCB)이란 ‘직무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재량적직무행동’이라고정의될수있다 [9]. OCB는 주로

사회적교환이론관점에서연구되었지만, 보다최근에는

정서적관점에서새로이조망되고있다 [10, 11]. 특히, 개

인대상조직시민행동(OCBI)의 경우조직대상조직시민

행동(OCBO)보다 정서의영향을더많이받는것으로연

구되었다 [3, 12]. OCBO는 조직과구성원사이에사회적

교환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머리로계산하는것이라면,

OCBI는덜계산적이고, 정서적동기로인해행해지는경

향이 있기 때문이다 [13].

정서(affect)란 일시적인 감정과 기분을 포함한 포괄적

인 용어인데,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높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정서적 성향(trait affect), 특히 긍

정적정서성향(trait positive affect, TPA)에초점을맞춘

다. 긍정적 정서 상태(state affect) 역시 OCB와 정적 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4-17], 기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에서 직무성과의 선행요인을 파악

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는 TPA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TPA와 OCB의 정적 관계는 대체로 지

지되었다 [4, 5]. TPA가 높은 사람은 통제감, 즉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및 자신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을 더 높게 평가함으로써 개인

과 조직 대상 도움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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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또한 위험에 대한 회피나 억제 동기를 가지는 부

정적 정서성향과는 달리, TPA가 높은 개인은 이타적 행

위를 수행할 때 수반되는 위험(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자신이손해를볼수도있는위험)을 낮게평가하고접근

동기를 가지고 위험감수를 기꺼이 하기 때문에 OCB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18]. 선행연구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TPA가 높은 개인이 OCBI를 더 많이 실천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가설1: TPA와 OCBI는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2. 집단정체감의 매개역할

OCB의 선행요인으로서 TPA가 최근주목을받아왔음

에도불구하고, 이두 변수사이의매개메커니즘에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적 성향과 직무 성과에 관

한메타연구에의하면, TPA와 OCB를 매개해주는요인

으로 3가지 요인(직무만족, 공정성, 스트레스)이 연구되

었고, 이 중 직무만족의간접효과가큰것으로조사되었

다 [4]. 다만, Kaplan의 메타연구에서는 OCBO와 OCBI를

구분하지 않아서, OCBI로 가는 차별화된 매개 프로세스

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SIT)에 근거하여, TPA와 OCBI의 관계를 집단

정체감(group identification, GI)이 매개할것으로가정한

다. TPA는 행동 활성화 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로서 개인의정체성인식에영향을미친다

[4]. TPA가 높은 개인은 접근동기를 가지고 보다 포괄

적으로 세계를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스스로가 더

큰 집단에 속해있고 타인과 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

고 있다고 인식한다 [19]. 따라서 TPA가 높은 구성원일

수록자신을집단과동일시하는 GI가 더 높을것으로예

상된다.

또한, SIT [20]의 논리에 의하면, 구성원이 높은 GI를

가지게 되면, 자아 정체감 및 자존감의 근거를 집단에의

소속감(membership)에서 찾게 되므로, 집단과 공동운명

의식을공유하게된다 [21, 22]. 집단의성공과실패를자

신의 성공과 실패로 여기므로, 조직의 성공에 도움이 된

다면자신의직무범위를넘어서더라도기꺼이협조적행

동을 하게 되고 [23], 타인을 돕는 행위를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24].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TPA가 GI를 형성함으로써 간

접적으로 OCBI를 예측할것이라고 가정한다. TPA는 접

근동기로서, 자아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하면서 스스로

를집단과동일시하는 GI를 높이게된다. 또한강한 GI를

가진개인은조직과공동운명의식을공유하면서개인대

상 도움행위를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TPA가 GI를 경유하여 OCBI에 정적간접효과를줄것이

라고 가정한다.

가설2: GI는 TPA와 OCBI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의 조절효과

개인은 사회적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태도 및 행동을

조정하므로, 자신이속한작업집단의정서적분위기역시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긍정적 집단 분위기

(group positive affect, GPA)는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동질적으로보이는긍정적정서반응을의미하는데, 집단

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면서 공유하는 정서적 경험이 쌓

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는 집단 특유의 정서적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25]. GPA는 다양한 직무성과에

긍정적인주효과를가지는데, 특히집단정체감및 팀협

력행위에 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6].

GPA가 집단 정체감에 정적 주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PA의 조절효과는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집단의 긍정적 정서성

향(group trait positive affect, GTP)이 TPA-OCB 관계

를교차수준에서조절할것으로가정한연구에서는 GTP

의부적조절효과가보고되었다 [27]. GTP는구성원들의

TPA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구성원들 간 정서적 동질성

(수렴성)을 전제하지않는다는면에서 GPA와 차이가 있

는 개념인데, 상황강도이론(situational strength theory,

[28])을 토대로, 약한 GTP는 약한상황으로 작용해서 개

인의 정서적 성향이 더 자유롭게 발휘된 것이라고 결과

가 해석되었다. [8]은 직접적으로 GPA의 조절효과를 보

지는않지만, 집단정서를잘관리할수있는리더의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I)을 집단수준의 조절변수

로 보면서 리더의 EI가 가지는 대체효과를 검증한다. 연

구결과, 리더의 EI가 정서적적합성인식에가장큰도움

을줄수있는상황은긍정적집단분위기가낮은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지배 상보성 이론(dom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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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ity framework, [29])으로 설명한다. 즉, 긍

정적 집단 분위기나 리더의 EI 중 하나면 정서적 적합성

인식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흐름과일맥상통하게, 본 연구에서도긍정적집

단 분위기 인식(PGPA)의 대체효과를 가정한다. 개인의

TPA가 GI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PGPA에 의해 강화되

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것이다. 먼저 상황강도이론의 관

점에서 보면, PGPA가 강한 상황(strong situation)으로

작용하게 되면 개인의 TPA가 발휘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 상보성 이론 관점에서 보면, GI의

형성에굳이 TPA와 PGPA가모두 필요하지않고, 둘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둘 다 작용할 경우 과잉

상황이되어부적조절을하게된다. 이러한논리를토대

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3: PGPA는 TPA와 GI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보

다 구체적으로, PGPA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TPA가

GI와 더 강한 정적 관계를 가질 것이다.

4.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상황요인이 부재할 경우, TPA

가 GI를 형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OCBI에 정적 효과를

미치지만, PGPA를 상황요인으로 고려하면 TPA와 GI의

관계를 PGPA가 부(-)적 조절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설3을 더 확장시켜서, TPA가 GI를 경유하여 OCBI에

미치는정적효과는 PGPA의수준에따라서달라질것이

라고 가정한다. 즉, TPA가 GI를 거쳐서 OCBI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PGPA에의해조절되어, PGPA가높을때는

TPA가 GI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여지는 제한적인 반면,

PGPA가낮을때는 TPA가 GI에 더 강한영향을미칠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절된매개 가설

을 제안한다.

가설4: PGPA는 TPA가 GI를 경유하여 OCBI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PGPA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TPA가 OCBI에 미치는 정적 간

접효과는 더 강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가설들을 반영한 전체적인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1은 TPA가 GI를 거쳐

OCBI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PGPA가

TPA와 GI의 관계를조절하는것을보여준다. 나이, 근속

년수, 성별, 회사는 통제변수임을 그림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조사

팀제를 운영하는 국내 기업 네 곳에서 2013년 5월에 2

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다양한 직무군(영업,

인적자원관리, 재무, 연구개발, 생산, 품질 관리 등)에 종

사하고있었다. 68개팀의팀장에게는상사설문을, 459명

의팀원에게는팀원설문을배포했는데, 불성실응답을제

외하고 최종 샘플은 66개 팀의 293명 (64% 응답률)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고졸(10.9%), 전문대

졸(41%), 대졸(41.3%), 대학원졸(5.1%)이었고, 직위는사

원(21.8%), 주임(21.2%), 대리(28.3%), 과장(24.6%), 차장

급 이상(4.1%)으로 나타났다. 팀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4.63년(SD = 3.70), 평균연령은 33.03년 (SD = 5.13), 여성

의 비율은 12.6%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측정

본연구에사용된변수는다음과같다. 통제변수를제

외한나머지 4개의연구변수를측정하기위해리커트 척

도(1 = 전혀 아니다, 6 = 매우 그렇다)가 사용되었다.

1) 긍정적 정서성향

본 변수는 PANAS(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30])의 10개 문항(α = 0.91)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다음과같다: “다음의문구가귀하의일반적인평

소감정상태를얼마나잘나타내는지답해주십시오. (1)

흥미를느낀다. (2)신이나고기쁘다. (3) 강인하다 (4)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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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다 (5)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6) 고무되고 용기를

얻는다 (7) 확고하고 단호하다 (8) 예리하고 주의 깊다

(9)활발하고 적극적이다 (10) 기민하다.”

2)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

1)과마찬가지로 PANAS [30]의 10개 문항(α = 0.95)을

준거 이동(referent shift)을 하여 활용하였다. 문항을 ‘귀

하’에서 ‘팀’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팀

에서 함께 일하면서 팀원들과 평소에 어떤 느낌을 공유

하는지 생각하면서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3) 집단 정체감

본변수의측정을위해 [31]의 3개 문항(α = 0.91)을 사

용하였다. 문항은다음과같다: “나는우리팀에속해있다

고 느낀다,” “나는 우리 팀에 잘 융화되었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팀에 소속감을 느낀다.”

4) 개인 대상 조직시민행동

[32]의 네 문항(α = 0.91)으로 상사에게서 측정하였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이 팀원은 결근한 동료의 일을 도

와준다,” “이 팀원은 동료들의 안녕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준다,” “이 팀원은 과다한 업무로 고생

하는 동료를 기꺼이 도와준다,” “이 팀원은 신입사원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다.”

5) 통제변수

가설검증결과의타당성을높이기위해연구변수외에

도나이, 근속년수, 성별, 기업(4개의 다른조직에서얻은

샘플이므로 조직성격 통제)의 네 개의 통제변수를 포함

하여 분석했다.

Ⅳ. 결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 등은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보인바와같이, 통제변수중에서

근속년수, 성별, 회사3은 PGPA와 음(-)의 상관관계를,

회사1은양(+)의 상관관계를보였다. OCBI와의관계에서

회사1은 양(+)의 상관관계를, 회사3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TPA는 GI, PGPA와 양(+)의 상관관계를, GI

는 PGPA, OCBI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1. 상관관계 분석표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correlations

Note. + p< 0.10; * p< 0.05; ** p< 0.01.
a. 0 = male; 1 = female.
TPA = Trait Positive Affect; GI = Group Identification;
PGPA = Perceived Group Positive Affect;
OCBI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ward Individuals

직접효과모델을검증하기위해 OLS 회귀분석을실시하

였다. 가설1은 TPA의 OCBI에 대한직접적정(+)의 영향

을가정했는데, 분석결과직접효과는한계적으로유의하

게나타나면서(β = 0.10, p < 0.10) 가설 1을약하게지지

했다.

가설 2, 3, 4는 SPSS PROCESS macro [33]를 사용해

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GI의 매개효과
Table 2. Mediating role of GI

GI OCBI
β S. E. t β S. E. t

상수 0.68 0.45 1.50 -0.79 0.49 -1.60
TPA 0.41*** 0.05 7.52 0.04 0.06 0.69
GI 0.13* 0.07 2.01

Note. * p< 0.05; *** p< 0.001.
TPA = Trait Positive Affect; GI = Group Identification;
OCBI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ward Individuals

가설2는 집단 정체감이 TPA와 OCBI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표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TPA는 GI와 유의한정(+)의 관계(β = 0.41, p < 0.001)를,

GI는 OCBI와 유의한정(+)의 관계(β = 0.13, p < 0.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I의 매개효과의유의성을검증하기위해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10,000회, 95% 유의수

준), 아래 표 3과 같이정체감의매개효과에관한가설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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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TPA의 OCBI에 대한 간접효과
Table 3. Indirect effect of TPA on OCBI

Effect Boot SE 95% bias-corrected CI
GI 0.0538 0.0283 (0.0079 0.1191)

Note. Bootstrap sample = 10,000.
TPA = Trait Positive Affect; GI = Group Identification;
OCBI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oward Individuals

분석결과, TPA의 OCBI에 대한 간접효과가 0.0538이고

부스트래핑 표준오차가 0.0283으로 나타났다. 이 때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GI의 매개효과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설3은 PGPA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로, 아래의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나 지지

되었다.

표 4. TPA의 GI에 대한 직접효과 조절
Table 4. Moderated direct effects of TPA on GI

β S. E. t
95%

bias-corrected CI
상수 0.0810 0.0576 1.4057 (-0.0324 0.1944)
TPA 0.0833 0.0673 1.2383 (-0.0492 0.2158)
PGPA 0.5341 0.0721 7.4111 ( 0.3922 0.6760)
상호
작용

-0.1131 0.0465 -2.4336 (-0.2045 -0.0216)

Note. Bootstrap sample = 10,000.
TPA = Trait Positive Affect; GI = Group Identification;
PGPA = Perceived Group Positive Affect

TPA와 PGPA의 상호작용항은 GI에 대한 직접효과가

-0.1131이고 부스트래핑 표준오차가 0.0465로 나타났다.

이 때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부(-)의 조

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기울기 검증을 통해 PGPA의 조절효과를 추

가적으로 분석하여 그림 2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그림 2. 긍정적 집단 분위기 인식에 의한 조절
Figure 2. Moderation by Perceived Group Positive Affect

PGPA 평균값의 +/- 1 SD를 기준으로 표본을 하위집단

(고/저)으로 구분하고, 각 하위집단에서 TPA와 GI의 관

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PGPA가 낮은 집단에서만

TPA와 GI가 유의미한 정(+)의 관계(β = 0.24, p <

0.05)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4는 조절된 매개 가설로, PGPA의 조건값에 따라

TPA가 GI를 경유하여 OCBI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달라

지는지 검증하였다. 전체적인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합된

형태로 검증하기 위해 PROCESS 절차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 표 5에 제시했다 [33].

표 5. TPA의 OCBI에 대한 간접효과 조절
Table 5. Moderated indirect effects of TPA on OCBI

IV MV DV ML Effect
Boot

SE

95% bias-corrected

CI

TPA GI OCBI

PGPA

저

중

고

0.0255 0.0197 ( 0.0005 0.0811)

0.0108 0.0145 (-0.0073 0.0531)

-0.0039 0.0148 (-0.0382 0.0236)

Note. Bootstrap sample = 10,000.
IV = Independent Variable; MV = Mediating Variable;
DV = Dependent Variable; ML = Moderating Level;
TPA = Trait Positive Affect; GI = Group Identification;
PGPA = Perceived Group Positive Affect;
OCBI = Organizational Citizenshp Behavior towards Individuals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PGPA 값이 낮을 때만 TPA의

OCBI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했으며, 간접효과는

0.0255, 부스트래핑 표준오차는 0.0197로 나타났다. 즉,

PGPA가 낮을 때, TPA는 구성원의 GI를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개인 자질로 작용하여 OCBI를 제고하지만,

PGPA가 높을 때는 TPA의 역할이 중복되어 의미가 없

어지고, PGPA만으로도집단정체감을높이는데충분하

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Ⅴ. 결 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협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도움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

직 차원의 제도적 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도움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메커

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평가나 보상 등의 제도

를 통해 자발성을 강제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볼 수도

있다. 주로 사회적교환이론관점에치우쳐있는선행연

구들과는달리, 본 연구는 OCBI의 주된선행요인으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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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요인에주목했다. 정서적공감과감정이입이있어야

만사회적교환의손익이불확실한상황에서도구성원들

이 자발적으로 동료를 돕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서가

도움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집단 정체감의 매개효

과와긍정적집단분위기인식의조절효과를규명함으로

써, 조직내긍정적분위기를만드는것이구성원들의집

단 정체감 및 조직 전체의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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